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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한은, 주택담보대출 급증

□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‘11월중 금융시장 동향’을 보면 11월 주택담보대출이 큰 

폭의 증가를 보이면서 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.

 
  o 11월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28조 3천억원으로 전월대비 4조 1천억원 증가

한 것으로 나타남.

  o 11월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81조 9천억원으로 10월에 비해 2조 9천억

원 증가했으며,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임.

  o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 모기지론 등을 포함할 경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

은 3조 5천억원이며 이 또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 규모임.

  o 한국은행에 따르면,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집단대출이 늘어

나고, 주택거래 증가,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, 낮은 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개별

대출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임. 

  o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1조 2천억원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냄.

 
□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 확대와는 달리 은행 기업대출은 11월말 잔액이 529조 

7천억원을 나타내면서 7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침.

  o 기업대출은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지난 10월 5조 1천억원의 급증을 나타내기도 

했으나 11월에는 우량기업 중심으로 자금수요가 축소되고 일부 은행이 대출채권

을 상각하거나 매각하면서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됨.

        - 특히, 대기업 대출은 1조 8천억원 증가한데 반해 중소기업 대출은 1조 1천억

원 감소함.

□ 11월중 기업어음(CP) 순발행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회사채 순발행 규모와 주식발

행 규모는 전월 수준을 유지함. 

  o 기업어음(CP)은 운전자금이나 인수합병(M&A) 자금 수요 등으로 11월 1~20일 

기준으로 1조 8천억원이 순발행되면서 2조원 내외의 증가세를 이어감.

  o 공모 회사채는 2조 5천억원이 순발행되어 전월에 이어 2조원대의 순발행을 나타

냈으며 기업들의 주식발행 규모는 7천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.

(2010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등, 한국은행 등, 12/8)


